
후지보 - 태국재벌과의 합판으로 

내의 봉제 거점 구축 

 

후지보는 태국(Thai)의 재벌인 “진타나”사가 51%, 후지보가 49% 출자하여 

합판(合辦)회사 “진타나·후지보”를 작년(2001년) 10월에 설립하고 “BVD" 브

랜드의 내의를 년간 200만매 봉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진타나·후지보는, 후지보가 태국에 99% 출자로 설립한 방편자회사(紡編子

會社)인 타이·후지보·텍스타일(약칭 : TFT)로부터 내의용 니트지(knit 地)를 

공급받게 된다. 

TFT의 보유시설은 작년에 후지보의 “와시쓰(鷲津)”공장으로부터 6,300추 

규모의 면방시설을 받아 현재는 1만 8,900추를 가동하고 있으며, 니트기도 

10대를 “고야마(小山)”공장으로부터 새로 받아 금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어, 

이들 시설로 면사를 방적하여 새로 설치된 니트기로 니트지를 짜서 이곳에 

있는 협력공장에서 가공하여 진타나·후지보에 공급해 주게 되며, 후지보는 

장차 독자적인 편포 가공거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TFT가 생산하고 있는 실중, “BVD" 내의용은 현재 10% 정도에 불과 하지만, 

“BVD" 내의 사업이 순조롭게 확장되면 장차는 50% 정도까지 “BVD" 내의용

으로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다. 


